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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, 전미음악출판사협회(NMAP)는 음악 

산업에 있어 약 47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, 미

국음반산업협회(RIAA)는 약 98억 달러 규모

의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밝힘. 이는 2020년 

대비 전미음악출판사협회(NMAP)는 약 7억원 

달러(전년도 약 40억 8천만 달러) 규모가, 미

국음반산업협회(RIAA)는 약 18억 달러(전년

도 약 80억 달러)가 성장한 규모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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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, 음악 산업은  
약 47억 달러 창출,  
음반 산업은 2배 더 성장

1. 개요

“전미음악출판사협회(NMPA, 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, 

U.S.A)”의 연간 음악 출판 매출액에 따르면, 2014년까지 약 21억 5천만 달러 

규모였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40억 8천만 달러, 2021년

에는 약 47억 달러(2014년 대비 약 2배)를 기록함.

-- 다만, 2021년 연간 음악 출판 매출액은 전미음악출판사협회(NMPA) 회원을 대상으

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집약한 추정치로 음악 출판사로부터 받은 도매수익(Wholesale 

revenues)을 포함하고 있음.

“미국음반산업협회(RIAA, Record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)”는 

2021년 음악 산업의 음반 부문 도매 가치가 전년도(약 80억 달러) 대비 약 18

억 달러가 증가한 98억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힘.

2. 음악 출판 산업의 성장 요인

2022년 상반기 주요 음악 출판사의 글로벌 성과.

-- 대표적인 예로, “소니(Sony)”의 글로벌 음악 출판 매출액은 2022년 1분기 전년 동기 

대비 약 14.0% 증가했고,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3.2% 증가함. (미국 달러 고정

환율 기준)

-- “유니버설 뮤직 그룹(UMG, Universal Music Group)”의 음악 출판 수익은 2022년 상

반기 전년 동기 대비 약 42.1% 증가함. (미국 달러 고정환율 기준)

2022년 7월 1일,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출판사와 작곡가에게 지급

하는 스트리밍 저작권료 요율을 약 15.1%(기존 약 10.1%) 인상하는 결정을 재

확인함.1)

-- 2019년,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2) 등은 “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(CRB, US 

Copyright Royalty Board)”에 의해 결정된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음악저작물의 저

작권료 요율의 인상 결정에 대해 항소한 바 있음3)

-- 항소법원은 ‘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(CRB)’의 요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

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. 이후, 2022년 7월 1일, ‘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

판소(CRB)’는 요율은 그대로 유지하되, “총 콘텐츠 비용(TCC, Total Content Cost)”4)

1)	요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며, 2018년(11.4%), 2019년(12.3%), 2020년(13.3%), 

2021년(14.2%), 2022년(15.1%) 가 적용됨.

2)	스포티파이(Spotify), 아마존(Amazon), 구글(Google), 판도라(Pandora)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자

를 통칭함.

3)	Johnson v. Copyright Royalty Bd., 969 F.3d 363 (D.C. Cir. 2020)

4)	음악 산업에 지불되는 총금액의 최소 비율을 음악 출판사에 보장하는 비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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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“번들링(Bundling)5)”은 ‘Phonorecords Ⅱ’6) 단계로 회기 결정함.

-- 해당 결정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해 미지급된 저작권료는 인상된 요율의 소급 적

용을 받게 됨.

-- “워너 뮤직 그룹(WMG, Warner Music Group)”의 자회사인 “워너 차펠 뮤직(WCM, 

Warner Chappell Music)”은 분기 이익으로 1회 1,7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

발표함. 

-- “Music & Copyright”는 “세계음악산업(MBW, Music Business Worldwide)”의 

2021년 글로벌 음악 출판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약 11.8%로 추정함. (다만, 이는 미국

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, 시장 점유율은 더 높을 수 있음.)

3. 평가

음악 출판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‘세계음악산업(WCM)’의 이용자들은 

음반 산업이 음악 출판(작곡)보다 더 많은 양의 금전적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

지적함.

-- 음악 출판 산업의 성장 동력인 ‘저작자(Songwriter)’에게는 정당한 몫이 지급되고 있지 

않음을 시사함.

-- 저작자에게 합리적인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이 곧, 음반 사업자의 저작권료 인하를 의

미하는 것이 아니지만, 저작자보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3배나 가까운 비용을 지

급하는 것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.

-- ‘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(CRB)’의 스트리밍 저작권 요율 인상 결정은 음악 출판 산

업과 저작자에게 정당한 권리 행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
‘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(CRB)’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스트리밍 서비

스의 저작권료 요율 인상 결정을 위한 협의를 2022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임

을 밝힘.

5)	 ‘가족 요금제’ 등과 같이 묶음으로 단일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.

6)	 ‘Phonorecords Ⅱ’ 단계의 총 콘텐츠 비용은 약 21%이다. (‘Phonorecords Ⅲ’ 단계에서 총 콘텐츠 비용

은 인상된 요율의 적용이 제안됨 2018년(22.0%), 2019년(23.1%), 2020년(24.1%), 2021년(25.2%), 

2022년(26.2%))

음악 출판 산업의 주요 성장 원인은 2022년 

상반기 주요 음악 출판사의 글로벌 성과와 더

불어 미국 저작권 사용료 심판소(CRB, US 

Copyright Royalty Board)의 스트리밍 서비

스에 대한 저작권료 요율 인상 결정(2018년부

터 2022년까지)의 재확인 등이 주요 요인으로 

작용함.

음악 출판 산업과 음반 산업 간의 수익 불

균형의 차이는 음악 출판 산업의 ‘저작자

(Songwriter)’에게 정당한 몫이 지급되지 않

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. 다만, 미국 저작권 

사용료 심판소(CRB, US Copyright Royalty 

Board)의 스트리밍 저작권료에 관한 요율 인

상 결정의 재확인은 저작자에게 정당한 권리에 

대한 저작권료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

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.

•	 https://www.musicbusinessworldwide.com/the-us-music-publishing-industry-generated-4-7bn-last-year-but-the-record-industry-

grew-twice-as-fast/

•	 https://www.musicbusinessworldwide.com/songwriters-rejoice-spotify-appeal-fails-to-stop-composers-getting-improved-15-1-

streaming-royalty-rate-in-the-us/

•	 https://content.govdelivery.com/accounts/USLOC/bulletins/21cbc6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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